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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을 포함한 의생명과학이 현대 임상의학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사실은 최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나 환자별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의생명과학 및 임상의학 

모두의 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역할에 의생명공학이 자리하고 있다. 혁신적인 의생명공학 기술 및 

연구방법론은 의생명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며, 현재는 이러한 변화가 

임상의학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아졌다. 

 

각종 오믹스로 대변되는 최근 의생명과학 트렌드가 개체 및 세포마다의 분자적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듯이, 생명체의 시각적 실체를 드러내는 영상화 분야도 의생명과학 및 임상의학에서 큰 

역할을 가진다. 의생명 영상화 기술들은 생체 조직을 보다 대규모로, 보다 높은 해상도로, 보다 

다양한 구조물 및 분자들을 시각화해내려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학적 

염색기법으로 관찰하던 병리조직을 이제는 여러 핵심 분자 마커들을 수십나노미터 해상도로 3차원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편,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기존 범위 밖에서의 역할을 찾는 의사들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미 기초의과학 연구자로서 뛰어난 과학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검증된 역량의 발휘는 의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의사들은 의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하는 지향점을 알기에 

훌륭한 개발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및 산업의 발전, 새로운 학문 

트렌드의 창출, 인류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기여가 가능한 역할을 추구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새로운 의생명공학 기술이 어떻게 탄생하고 연구 및 의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의생명 영상화 분야를 예로 들어 

논하고자 한다. 


